
 

호주 농식품
수출품목 소매가격조사 
5월 



호주 농식품 주요품목 소매가격 조사

- 2 -



호주 농식품 주요품목 소매가격 조사

- 3 -



호주 농식품 주요품목 소매가격 조사

- 4 -

 주류

 수요 증가 ▲  “ 과일 맛 소주 맛있어요! ”

   

 호주에서 한국산 주류만을 전문적으로 수입하는 Korea Liquor 회사의 Mr. John은 

당사의 최고 인기 상품을 소주로 꼽았다. 소주의 경우, 최근 한국에서 과일과 소주를 

결합한 과일 맛 소주를 출시하고 있어 소주 향을 싫어하거나 소주를 잘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했다. 호주 사람들은 사케, 위스키와 같이 

도수가 높고 맑은 청주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소주에 대한 선호도는 한국 주류 

중 가장 높을 것이라 전했다. 담당자는 제품에 담긴 과일의 맛이 소주와 잘 섞여 남녀

노소 누구나 맛있다고 칭찬하는 대표적인 한국 상품 중 하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 과일 맛 소주]

 가격 하락 ▼  “ 무슨 맛이에요? 막걸리와 맥주의 굴욕 ”

   

 한국 직수입으로 한국산 주류만 취급하는 Korea Liquor 회사의 담당자 Mr. John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막걸리와 맥주가 비인기 제품으로 판매율이 또 한 번 하락세를 

보이는 중이라 밝혔다. 호주 소비자들에 따르면 맥주와 막걸리가 현지인들의 기호에 

맞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주 찾지 않는 품목이라고 답했다. 막걸리의 주요 소비층은 

대부분 현지에 거주하는 아시아 사람들이며, 가끔 호주의 20 ~ 30대 고객들이 호기심

으로 구매해가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당사에서 시음회를 진행해본 결과, 한국 맥주의 

싱거운 맛과 막걸리 고유의 텁텁한 맛이 현지인들에게 다소 생소하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어 호주인보다 현지 교민을 대상으로만 판매를 진행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한국 막걸리]

 기타 가공식품

 수요 증가 ▲  “ 호주는 겨울! 겨울에는 국물요리 수요 늘어 ”

   

 호주 브리즈번에 소재한 유명 한인마트인 하나로마트의 Mr. Jeong에 따르면, 이번 달 

인기 제품은 CJ社의 두루두루 만두로 소개했다. 한국과 계절이 반대인 호주는 5월부터 

늦가을이 지나 겨울이 시작되고 있어 국물 요리, 찜 요리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시작되는 무렵인 현재 호주는 장기간 바람이 부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사람들이 만두를 많이 찾는다고 밝혔다. 라면과 곁들여 먹기도 하고 여러 

국물 요리에 활용 가능한 만두가 호주 사람들의 입맛에도 잘 맞아 판매율이 높은 제품임을 

설명했다. 8월 말 ~ 9월 초까지 이어지는 겨울 내내 높은 수요를 유지할 것이라 전망했다.
[CJ社 두루두루 만두]

호주 농식품
주요품목 판매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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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

 수요 감소 ▼ 가격 하락 ▼  “ 겨울엔 확연히 줄어드는 알로에 음료 사랑 ”

   

 호주 브리즈번 내 7개의 지점을 운영하는 한인 슈퍼마켓인 하나로마트의 정영도 차장

과의 인터뷰 결과, 교민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의 사랑을 받던 한국산 알로에 음료의 인

기가 점차 시들해졌다고 밝혔다. 수요 감소의 원인으로는 호주가 겨울 시즌에 접어들

고 있어 사람들이 시원한 음료를 구매하는 빈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전했다. 이에 묶음

판매 행사를 기획함으로써 가격을 낮춰 사람들의 소비를 유인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계절의 영향으로 인한 일시적인 수요 및 가격의 하락이기에 겨울이 지속되는 9월까지 

판매율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웅진社 가야농장
알로에음료]


